
기쁨으로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말씀읽기     왕하 5:9-14절 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심리학 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이해>라는 책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 표현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열등감을 감추고자 우월감을 드러낸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말씀나누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겉은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화려한 갑옷 안쪽에 감추고 싶은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9-14절).
                              1)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갈 때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9절)
                              2)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어 나아만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0절)
                              3)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의 반응은 어떠했고,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해 생명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왕상 18, 19:2절).
                              1) 이세벨의 협박을 듣게 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상 19:3-4절)
                              2) 엘리야는 자신이 그린 그림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되자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상 19:10, 14절)
                              3) 자신만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왕상 19:18)
                              4)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부르셔서 왜 강한 폭풍 바람과 지진을 보여주셨고,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왕상 19:11-12절)

적용과 나눔
           1)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솔직한 고백으로 
                나아갔던 경험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2)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과 너무 달랐기에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림을 깨뜨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그림이 깨어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일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시는 그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3)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믿음의 고백,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내가 그린 그림인지, 
                  하나님이 그린 그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으로 
                  살고자 노력하는지 나눠봅시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1. 나의 생각, 열정, 계획으로 인생을 그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삶과 사역을 그리게 하소서.
           2.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분별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인랜드 교회 환우들이 병중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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